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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인민은행, 2011년 통화정책 최우선 목표는 인플레이션 억제

□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물가압력과 자산거품 요인인 인플

레이션 억제를 2011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발표함. 

  o 후샤오리엔(胡暁煉)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홈페이지에 거제한 통지문에서 내년

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 강화와 자산거품 방지로 설

정했다고 발표함. 

  o 지금의 풍부한 시장 유동성 흡수와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기존의 기준금리 및 

지급준비율 인상, 공개시장조작과 함께 새로운 조치들도 검토 중임을 밝혔으나 

새로운 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. 

□ 최근 두 달만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한 인민은행은 2011년에도 금리, 지급준

비율, 환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해 인플레이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

전망됨. 

  o 중국인민은행은 12월 통화정책기조 전환 결정* 이후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

한 첫 조치로 12월 25일 두 달만에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를 

0.25%p 인상하는 한편, 지난 10월에 조정하지 않았던 금융기관 대출금리와 재

할인금리 등도 인상함. 

    

     * 지난 12월 10~12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통화정책 기조를 ‘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’에서 

‘신중한 통화정책(경미한 긴축정책)’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. (키리위클리 해외금융뉴스 2010.12.13자 ‘중

국, 긴축통화정책으로 전환’ 편 참조) 

  o 중국정부가 2011년 1/4분기에도 금리 ․ 지급준비율 ․ 환율 등 3대 정책수단을 적

절히 조합하여 인플레이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, 

최근 이코노미스트지는 2011년 금리의 경우 1년만기 예금금리 기준 3.75∼

4.0%까지 인상, 지급준비율은 23% 수준에서 조정, 환율은 5∼6% 절상될 것으

로 전망함.

(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, 로이터, 인민일보, 12/28)  


